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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
듣는다..."

2019-5-10

요한의 복음 10,27-30

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“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

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
다.



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.

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
않을 것이고,

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
가지 못할 것이다.

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
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,

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
빼앗아 갈 수 없다.

아버지와 나는 하나다.”

묵상

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
를 듣습니다. 그들은 ‘목소리’같은 것
을 듣는 것이 아니라, 예수님께서 말
씀하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
다.



아기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
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어도 그 아이
의 엄마는 ‘알아들을 수’ 있는 것처럼
그 아이와 엄마 사이에 있는 둘만의
특별한 친숙함은 엄마가 아이를 이해
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.

이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동일하게
일어납니다. 하느님께 대화를 더 하
면 할수록 우리는 더 친교를 나누게
되고, 더 친교를 나눌수록 우리는 우
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더 이해합니
다. 목동의 목소리는 양들에게 평화
와 용기를 줍니다. 양들은 자기들의
목동을 신뢰하여 목동의 목소리를 알
아듣고 주인을 따릅니다.

그러므로 그 누구도 양들을 목동에게
서 빼앗을 수 없어 양들은 안전합니
다.

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
리에게 하느님의 손보다 더 안전한
장소는 없습니다.



한 남자에게 눈이 먼 딸이 있었습니
다. 어느 날, 가게를 가기 위해 딸을
집에 놓고 외출을 하였습니다.

잠시 후, 그 소녀가 있는 건물에 화재
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소방대원들은
길거리를 통제하고 건물에서 주민들
을 대피 시켰습니다.소방대장은 확성
기를 들고 여전히 건물에 갇혀있는
사람들에게 안전 그물망에 뛰어내리
도록 격려했습니다.

그 소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
물망으로 뛰어내렸습니다. 소녀는 겁
에 질린 상태로 아버지가 놓고 간 그
창문에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로 있었
습니다.

바로 그 순간, 그녀의 아버지는 도착
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하고
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아버지는 확성
기를 잡아들고 소리쳤습니다. ‘얘야!
아빠란다. 여기로 뛰어내려라. 셋을
세면 뛰거라!’ 그 즉시, 소녀는 주저함
없이 바로 뛰어내렸습니다. 그 목소



리는 소녀에게 잘 알려진 목소리였습
니다!

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목소
리를 듣고,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
한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의 성
모님의 중재를 통해 청할 수 있습니
다.

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
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손보
다 더 안전한 곳은 없으므로 그분의
손에 뛰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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